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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대학생의 전자담배 사용 경험

안효자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E-cigarette Us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ho Smoke

Hyo-Ja, An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흡연 대학생의 전자담배 사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전자담배가 건강, 흡연 및 금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이며, 연구참여자는 대학생 14명을 
심층 면접한 자료를 내용 분석했다. 내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6개의 범주로 ‘전자담배 
사용이유’, ‘일반담배와 차이점’, ‘금연에 미치는 영향’, ‘일반담배 재사용 이유’, ‘주변의 반응’, ‘전자담배 사고에 대한 
반응’이 도출되었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담배 사용 이유의 60.7%가 담배 냄새 때문이고, 참여자의 78.6%가 담뱃값이 
증가했다고 반응하였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복합 사용자가 71.4%이며 주변의 반응은 모르거나 호의
적인 경우 78.6%였다. 결론적으로 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복합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커 전자담배 사용의
이유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흡연량과 담뱃값 증가, 금연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결국 국가의 
금연정책과 대학생 금연 사업에 역행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전자담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cigarettes on health, smoking habits,
and the quitting of smoking through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who smok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5, 2021, to August 20, 2021. The participants were 14 
college students who were subjected to in-depth interviews. The data from these interviews were collated
and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reasons for using
e-cigarettes', 'differences from general cigarettes', 'effects on smoking', 'reasons for reusing general 
cigarettes', 'response to surrounding reactions', and 'response to e-cigarette accidents'. It was observed 
from the frequency analysis that the smell of cigarettes was the reason 60.7%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e-cigarettes and 78.6% of the reasons for using e-cigarettes increased. Of the participants, 
71.4% were dual users and 78.6% experienced favorable reactions from those around them to their 
switching to e-cigarettes. In conclusion, the use of e-cigarettes by smokers is more likely to result in 
their becoming multi-users. It was observed to lea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igarettes smoked 
and the cost of the cigarettes, while the need to quit smoking decreased. The results were the reverse 
of the intentions of the national smoking cessation policy and university students smoking cessation 
projec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 program be formulated to actively prevent the use of 
e-cigarettes by college students and educate them on the il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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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사용과 코로나19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흡연이 코로나19의 위험요인이고 호흡기 질
환의 심각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담배 사용을 즉각 중
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1]. 우리나라의 보건당국 역시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밝히고 금연할 
것으로 강력히 권고했으나 2020년 1~3분기 담배 판매
량은 코로나 우울증으로 최대 담배 판매량을 보이며, 전
자담배 판매량도 최대 시장점유율인 15.1%를 상회했다
[2].

전자담배를 피운 청소년은 어른이 됐을 때 일상적으로 
일반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3배 높고, 청소년 시절 전자담배로 시작해서 성인이 되
면 궐련 담배로 전환해 상시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3-5].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비사용
자보다 흡연 시작이 더 빨랐다[6].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금연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
를 선택하는 수요와 사회적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고 
2020년 전자담배 평생 사용률은 남녀 각각 17.0%, 
4.5% 나타났다[7-9]. 현재 흡연이 전자담배 사용경험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으며, 15~24세 나이가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10].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금연에 도움 여부
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이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11,12],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유는 일반담배에 대
한 대체재,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3-15]. 이러한 결과는 전자담배로 인
해 흡연 감소추세를 다시 증가시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
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들은 더 
어린 나이에 전자담배 사용을 시작하고 있어,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담배 예방 프로
그램, 정책 및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6].

전자담배 사용 인구의 증가로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는 염려로 전자
담배와 관련된 현황과 실태, 금연 및 건강 관련 양적연구
[4,5,14,15]가 주를 이루었고, 실제로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에 관한 연구는 Jeon [17] 에 청소
년 전자담배 사용 특성 및 완화 방안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담이나 관찰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구어적이고 비계량적인 자료를 계량적 자료로 전
환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실무적용성이 
높은 내용분석법[18]을 이용하여 흡연하는 대학생이 전
자담배에 대한 경험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자담
배가 건강, 흡연, 금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대
학생 금연사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한 주 
질문은 ’전자담배 사용경험은 무엇입니까?‘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흡연하는 대학생의 전자담배 경험을 탐색하

기 위해서 심층적 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
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질적 연구 설
계이다. 

2.2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흡연을 먼저하고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

담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로부터 소개받는 눈덩이 표
집을 하였고 최종 14명(남자 11명, 여자 3명)이다. 

자료수집은 2021년 1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였고 
참여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면담은 이루어졌다. 면담은 
회기당 약 40분∼60분, 1∼3회 실시되었다. 면담을 시작
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을 포함한 면담자 권익에 관해 설
명한 다음 서면동의서를 받고 시작하였다. 주 질문은 ‘전
자담배 사용경험은 무엇입니까?’이고 보조적 질문은 ‘전
자담배를 피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자담배가 당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까?’, ‘전자담
배가 당신의 흡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
까?’, ‘전자담배가 당신의 금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합니까?’, ‘일반담배를 재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전자담배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무엇입니
까?’, ‘전자담배에 관련된 사고를 접했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등이며, 상황별 추가 질문을 통해 탐
색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Elo와 Kyngas [19]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

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6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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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진술한 의미있는 문장과 구, 
단어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여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
해 진술 내용을 반복해서 읽었다. 둘째,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 있는 진술에 밑줄 긋고 메모하면서 개방 코딩을 시
행하였다. 셋째, 개방 코딩을 통해 추출한 28개의 진술 
중 의미가 유사한 것을 코딩시트로 모아서 12개의 하위
범주를 추출하였다. 다섯째, 하위범주들에 속하는 자료 
간 비교분석, 개방 코딩한 주제 비교분석, 범주 명 검토, 
원자료 재확인 등을 반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여섯째, 하위범주에서 의미가 유사한 것을 다시 묶어 
상위 범주 6개를 도출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승

인(IRB No.1040708-202010-SB-047)을 받았다. 연구
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손해, 자발적 참여, 비밀보장과 익명성 보장, 중
간에 언제든 중단, 자료의 익명성 처리, 녹음, 종료 후 폐
기됨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담 후에는 소정
의 사례를 하였다. 

2.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 [20]의 기준에 따라 연구

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 확보
를 위해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풍부한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고 질문은 사전에 전자담배 경험이 있는 대
학생의 면담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자 소속 학과의 
학생은 배제했고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면담방식은 참여
자들의 선택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
자담배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과 경험을 괄호 치기를 하
여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높이고자 내용분석단계를 충실히 따랐고 연구 결과 보고 
시에는 연구대상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경험이 있는 교수 1인에게 검토를 받았
다. 넷째,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담배에 관한 연구
와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에게 타당성을 검증
받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는 
대학생 2인에게 분석결과가 전자담배 사용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았다. 

2.6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질적 연구 학회 회원으로 여러 차례 질적 연

구 학회와 워크숍에 참석하여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실제 훈련을 받았고 지금까지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정신
보건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대학생 금연사업을 3년
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자의 특성
참여자들의 첫 흡연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1년, 전자

담배 사용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8년까지 있었다. 처음
에 액상형(liquid) 전자담배로 시작해서 액상에다가 니코
틴을 첨가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4명, 일반담배 형
태의 궐련형(cigarette) 전자담배 사용자가 7명, 액상과 
궐련형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궐련형 액상담배(hybrid) 
사용자가 3명이었다<Table 1>. 

Parti
-cipants

Regular/E-cigaret
te use

Types of 
e-cigarettes

Current 
smoking style

1 11yrs/4yrs hybrid dual use
2 2yrs/1yr cigarette dual use
3 6yrs/1yr cigarette e-cigarette
4 6yrs/6mons hybrid e-cigarette
5 4yrs/6mons cigarette dual use
6 11yrs/8yrs liquid dual use
7 6yrs/3yrs liquid e-cigarette
8 6yrs/3yrs liquid e-cigarette
9 8yrs/1yr hybrid dual use
10 3yrs/1yr cigarette dual use
11 8yrs/4yrs cigarette dual use
12 5yrs/2yrs liquid dual use
13 4yrs/3yrs cigarette dual use
14 4yrs/3yrs cigarette dual use

Table 1. E-Cigarett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2 내용분석 결과
내용분석 결과 6개의 범주 12개의 하위영역 그리고 

28개의 의미 주제를 도출하였다. 내용 분석한 결과를 토
대로 내용별 응답자 수와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전자담
배 사용이유를 중복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담배 냄새가 
60.7%, 금연이 25.0%를 차지하였다. 흡연량은 전자담배
와 일반담배를 함께 사용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담배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확인했을 때, 78.6%가 증가하
였다.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모두 사용하는 복합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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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1.4%, 주변의 반응은 호의적이거나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는 경우가 78.6%, 전자담배 사고에 관해서는 거의 
무반응이 71.4%로 나타났다<Table 2>. 

3.2.1 전자담배 사용이유
전자담배를 처음 사용하게 된 동기는 ‘주요한 이유’와 

‘부차적인 이유’로 나눌 수 있으며, 참여자의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3.2.1.1 주요한 이유
전자담배 사용 주된 이유는 ‘담배 냄새’, ‘금연’이었다. 

전자담배 사용은 본인과 타인에게 역겨움을 주는 담배 
냄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연초를 끊고 금연을 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선택
하였다.

실내에서 필 때 냄새가 덜 나고 남에게 피해를 덜 주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6)(담배 냄새)
제가 기흉으로 두 번 수술했었거든요. 그 연초가 너무 
몸에 안 좋다는 걸 좀 깨닫고 이참에 좀 슬슬 끊어보겠
다는 생각으로 좀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하게 됐어요. 
(참여자 3)(금연)

3.2.1.2 부차적인 이유
전자담배 사용의 부차적인 이유는 ‘비용 절감 기대’, 

‘맛과 향이 좋음’, ‘사용의 편리성’이 있었다. 

군대에서 담뱃값 절감과 냄새가 안 난다는 점에 전자담
배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참여자 8)(비용 절감 기대)
맛으로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온갖, 
과일 향부터 정말 향이 엄청 많았어요. (참여자 14)(맛
과 향이 좋음)
소지하기가 편리하고, 예를 들면 목에 걸고 다니거나, 
라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등 언제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11)(사용의 편리성)

3.2.2 일반담배와 차이점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으로는 ‘긍

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었다. 

3.2.2.1 긍정적인 면
전자담배의 긍정적인 면은 ‘역한 맛이 덜함’, ‘호흡기 

증상이 덜함’, ‘공간 제약이 덜함’이었다. 참여자들은 전
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역하고 가래나 침을 뱉는 행

위도 줄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가래 뭉침, 코막힘, 감기 
등 호흡기 증상도 줄었다고 느꼈다. 연기와 냄새가 덜하
기에 집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일반담배는 연기가 목을 때리고, 입에 역한 맛이 남는데 
전자담배는 연기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역한 맛이 없
습니다. (참여자 5)(역한 맛이 덜함)
가래도 확실히 더 적게 뭉쳐지는 것 같아요. 연초 냄새
를 맡으면 코가 좀 막히거든요.(중략) 전자담배로 바꾸
고 나서는 코가 막히는 경우도 한 번도 없었고, 감기 같
은 경우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참여자 3)(호흡기 증상 
감소)
피고 싶을 때 바로바로 필 수 있어서 집에 있으면 자꾸
자꾸 피게 됩니다. (참여자 13)(공간 제약이 덜함)

3.2.2.2 부정적인 면
전자담배의 부정적인 면은 ‘통증’, ‘아쉬움’이 있었다. 

참여자 중에는 전자담배 흡입 후에 인후통, 두통과 흉통
과 같은 통증과 흡연에 따른 충족감과 만족감에 덜하다
는 아쉬움이 있어, 더 자주 흡연하였다. 결국엔 담뱃값도 
증가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살짝 가슴 쪽 통증을 유발하고(중략) 
연초는 폐가 좀 불편할 정도, 전자담배는 통증이 일어나
서 좀 불편했습니다. (참여자 10) 전자담배가 두통이 있
어서 건망증도 자주 생기고 집중력이 좋지 않게 되고…. 
(참여자 11)(통증)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는 확실히 만족감이 덜하다고 생
각합니다. 연초는 피웠을 때 ‘피웠구나’ 하는데, 반면 전
자담배는 부족한 느낌입니다. (참여자 10)(아쉬움)

3.2.3 금연에 미치는 영향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 안 됨’과 ‘도움 됨’으로 나눌 

수 있었다. 

3.2.3.1 도움 안 됨
참여자들은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금연의 필요성 못 

느낌’, ‘중독성 있음’, ‘전자담배 기기에 애착’으로 금연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았다. 전자담배 사용으로 타
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어 금연의 필요성을 도리어 느끼지 못하게 되
었다. 전자담배 역시 끊기 어려운 중독성의 확인과 나름 
비싸게 구매한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애착으로 계속 사
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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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이 많으면 안 피웠었는데 
전자담배 때문에 잘 피울 수 있어서 금연하고 싶은 생각
이 사라졌습니다. (참여자 13)(금연의 필요성 못 느낌)
금연을 해야 하는데, 전자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끊고 
싶은데 힘들어요.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아요. 며칠 못 가
서 실패했어요. (참여자 7)(중독성이 있음)
기곗값도 5만 5천 원 주고 학생 때 샀는데 그리고 그래
도 막 아깝다. 돈 아깝다. 생각하고 중고로 팔기도 아깝
고, 차라리 안 샀으면 금연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참여
자 12)(전자담배 기기에 애착)

3.2.3.2 도움이 됨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됨에는 ‘일반담배의 역함이 

강해짐’, ‘연초를 끊으면서 자신감이 생김’이 있었다. 전
자담배만 사용한 경우는 일반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더 
강하게 느꼈고 연초를 끊은 것처럼 금연도 가능할 것으
로 기대했다. 

금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전자담배
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일반 담배는 역한 냄새가 나서 피우고 싶다는 생각
은 줄었습니다. (참여자 4)(일반담배의 역함이 강해짐)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나서 일반 담배의 흡연량이 줄었
기 때문에 약간의 자신감은 생겼어요. ‘아 금연 할 수 있
을 것 같다.’ (참여자 14)(연초를 끊으면서 자신감이 생
김)

3.2.4 일반담배 재사용 이유
참여자들의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일반담배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충동’과 ‘실망’이 있었다. 
 
3.2.4.1 충동
일반담배 재사용의 이유가 충동인 경우는 ‘술자리’, 

‘스트레스’로, 전자담배의 순한 맛보다는 니코틴이 강한 
일반담배를 충동적으로 재사용하였다.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접했지만, 술자리 같은 곳
에서 담배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시 담배를 접하게 
되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참여자 6)(술자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자담배보단 연초를 찾게 
됩니다. 뭔가 니코틴이 많을수록 화가 풀리는 듯하였습
니다. (참여자 9)(스트레스)

3.2.4.2 실망
일반담배 재사용의 실망은 ‘전자담배 부작용’이다. 일

반담배보다는 순하고 중독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전자
담배 역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면서 일반담배
를 재사용하였다. 

전자담배만 피우다가 전자담배의 부작용으로 연초에 다
시 손을 댄 거 같습니다. (참여자 10)(전자담배의 부작
용)

3.2.5 주변의 반응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

은 ‘호감’, ‘비호감’으로 나타났다. 

3.2.5.1 호감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의 호감은 ‘잔소

리 감소’, ‘냄새가 없어 좋아함’, ‘구매 의사 표현’, ‘호기
심’이었다. 심지어는 전자담배 하는지를 모를 정도라고 
하였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나고 편리해서 딱히 뭐라고 안 합
니다. (참여자 13)(잔소리 감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냄새가 안 나서 좋아하
십니다. (참여자 10)(냄새가 없어 좋아함)
가족들이 몰라요. 이게 들킬 그게 없어요. 부모님이 이
렇게 관찰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전자담배인지도 모르
세요. 친구들은 자기도 사고 싶다는 반응만 보였어요. 
(참여자 12)(구매 의사 표현)
연초 피우는 친구들이 제 전자담배를 보면 궁금해서 한 
번씩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자 8)(호기심)

3.2.5.2 비호감
전자담배에 대한 비호감은 ‘기기의 위험성’, ‘무모한 

짓으로 간주’이며, 가족은 전자담배 기기 관련 사고를 접
하면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반대하였다. 

가족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니코틴이 적어서 좋은 반응
이었는데 뉴스에서 더 안 좋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반
대하셨습니다. (참여자 9)(기기의 위험성)
친구들은 그냥 담배 피우면 되지 왜 생돈 들면서 그런 
걸 사 피우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참여자 4)(무모
한 짓으로 생각)

3.2.6 사고에 대한 반응
참여자들은 전자담배와 관련된 사고를 접했을 때 ‘무

반응’, ‘약간의 반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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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Analysis of E-Cigarette use Experience, Frequency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pen code Subcategory Category Variable   n(%)

Cigarette smell
Major reason

Reasons for 
using e-cigarettes

cigarette smell 17(60.7)
Smoking cessation

smoking cessation 7(25.0)Expect cost savings

Minor reasonGood taste and smell
Others 4(14.3)

Ease of use
Less bitter taste

Positive side
Differences from 
regular cigarettes

Increase in cigarette cost 11(78.6)Less respiratory symptoms

Less space constrained

decrease in cigarette cost  3(21.4)Ache
Negative side

Unmet

Not feeling the need 

Unhelpful
Effects on 

smoking cessation

Unhelpful 10(71.4)Addictive

Attachment to the devices

Helpful  4(28.6)Stronger discomfort
Helpful

Acquired confidence
Place to drink alcohol

Compulsion Reasons for 
reusing r-cigarettes

Dual use 10(71.4)
Stress

E-cigarettes use  4(28.6)
E-cigarette side effects Disappointment
Reduce nagging

Good feeling
Reactions 

from surroundings

Good 11(78.6)Preferred
Expression of purchase

Curiosity
Hate  3(21.4)The dangers of the device

Unlikable
Busyness
Care nothing

No response
Responses to 

e-cigarette  accidents

Indifference 10(71.4)
Not my device
Hold on

A brief reaction Slightly  4(28.6)
A little bit of fear

3.2.6.1 무반응
무반응은 ‘신경 안 씀’, ‘내 기기는 아님’, 전자담배 기

기 폭발사고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는 별개라는 반응을 보였다.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런 기사(전자담배 기기 폭발)가 
나오는데 딱히 막 무섭다~ 이런 거는 없고, 막 내게 터
질까 봐 두렵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아~ 그렇구
나~ 그런 기사가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딱히 없었어요. 
(참여자 12)(신경 안 씀)
내 전자담배는 그러지 않겠지 했습니다. (참여자 11)(내 
기기는 아님)

3.2.6.2 약간의 반응
약간의 반응은 ‘뉴스를 보면 그때만 잠깐 주춤’, ‘잠깐
의 두려움’이며, 전자담배와 관련해서 사고 소식을 접

하게 되면 듣는 순간 자신의 기계와 비교를 해보거나 전
자담배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아주 잠
깐 드는 생각이었다.

저도 가끔 이게 전자기기니까 터질 것 같다. 아주 가끔 
해봤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별 크게 와닿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잠깐, 아주 잠깐…. (참여자 1)(잠깐 주춤)
무섭기도 하고 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맘처럼 쉽게 
잘 안 됩니다. (참여자 13)(잠깐의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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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대학생의 전자담배 사용경험을 이해하고자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전자담
배에 대한 실체와 대학생 전자담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처음 전자담배를 복합적인 이유로 사용하
게 되는데, 그중에서 주된 이유는 담배 냄새와 금연이었
다. 부차적인 이유로는 담뱃값, 맛과 향, 편리성 등이 있
었다.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가 특히 담배 냄새와 연기로 
인한 타인에게 주는 피해와 담배의 맛과 향으로 사용하
였다.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자담배
의 맛이나 향이 일반담배보다 좋고, 일반담배를 사용하
지 못하는 공간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점과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용하였다[17]. 신체적인 문제와 
간접흡연 피해는 대학생들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이다[21]. 이는 본 연구의 전자담배 사용의 주된 이
유가 담배 냄새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것, 
건강에 대한 염려 또는 신체적인 문제 등으로 전자담배
를 중간 매개체로 해서 금연을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
학생 금연의 이유와 전자담배 사용의 이유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수증기를 흡입한다든지 니
코틴이 적어 중독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일반담배보다 신
체에 덜 해롭고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14,15,22,23]. 
그러나 참여자들은 기침, 객담, 감기 등의 호흡기 증상은 
일반담배보다 덜하다고 느꼈지만, 두통이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예도 있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고 보
기 어렵다. 흡연으로 인한 주된 증상인 호흡기 증상은 덜
하지만, 통증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있기에 이에 관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처음에는 전형적인 액상형 전
자담배로 시작했지만, 맛이 순하고 싱겁다고 느끼면서 
일반담배와 유사한 느낌을 주고 니코틴 함량이 높은 궐
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두 개 모두 가능한 하이브
리드 전자담배, 결국엔 71% 이상이 전자담배와 일반담
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흡연량 증가와 함께 결코 전자
담배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은 전자담배를 통해서 금연을 시도하거나 일반담
배의 대체재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참여자의 71.4%가 금
연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전자담배 사용으로 금연
의 절박함이 사라졌다. 집이나 여러 사람 만날 때 전자담
배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눈치를 못 채거나 호의적인 
반응이 78.6%로 금연하라는 주변의 잔소리도 줄어들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줄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어서 금연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다. 전자담배 사용이유 중 하나가 금연[9,22,24]이지만, 
Jeon [17]은 전자담배에 대해서 ‘착해 보이는 전자담배’, 
‘전자담배에 대한 방관자적 환경’으로 전자담배에 대해 
관대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내에서 
허용된다고 인식이 있다[25].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묵
인, 호감, 관대함은 금연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있
다.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학생 
금연사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
자담배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역시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71.4%가 일반담배와 전자담
배 모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술자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강한 일반담배를 충동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본 참여
자들은 일반담배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가 전자담배를 사
용했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맛이 각인된 상태이다. 그 외
에도 전자담배 역시 담배라는 사실을 각인하면서 전자담
배와 일반담배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일반담배를 사용하였다. 전자담배에 대한 기대에 따른 
실망과 초반의 부드럽다는 강점은 도리어 아쉬움이란 반
작용으로 더 자주 더 강한 흡연 욕구를 가지면서 복합 사
용자가 되었다. Jeon [17]의 연구에서도 대상자 전체가 
복합 사용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가 비흡
연자보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고, 전자담
배와 일반담배는 상호 간의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
과[4,5,26]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신체 
증상, 지속 기간, 원인을 파악하고 전자담배 종류에 따른 
차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전자담배의 종
류가 너무도 다양하고 새로운 전자담배가 계속해서 개발
되고 있다. 전자담배의 종류에 따라서 대상자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부모
를 포함한 성인 가족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
도가 자녀의 전자담배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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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커 전자담배 사용의 이유와 목적
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흡연량과 담뱃
값 증가, 금연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결국 국가의 금연
정책과 대학생 금연사업에 역행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 따라서 전자담배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전자담배
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의 건강
과 건강증진을 위해 대학생 금연사업, 보건소 금연클리
닉을 통해 전자담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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